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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다” 했다던가. 그러나 박근혜 당신은 아직도 피눈물이 무

엇인지 모른다. 

당신의 하수인들이 ‘돈 더 받으려고 저런다’고 비웃고 모욕을 가할 때,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며 진실규명을 나섰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이 피눈물이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러 서울 

왔다가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경찰들이 덤빌 때, ‘제발 아버지를 지켜달라’

고 호소하며 유가족이 흘리던 눈물이 피눈물이다.

당신의 ‘복지정책 후퇴’로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유서와 방값을 남겨놓고 목숨을 끊을 

때 흘렸던 눈물이 피눈물이다. 장애인등급제로 활동보조 시간을 줄이는 당신의 정책 때문에, 화재에

서 탈출하려고 애쓰다 목숨을 잃은 장애인의 탄식이 피눈물이다. 서별관회의에서 당신의 측근들이 거

액을 거래할 때 길거리로 쫓겨나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분노가 피눈물이

다. 19살 김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했을 때 같은 비정규직 친구들이 가슴 속으

로 흘린 눈물이 피눈물이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야’라고 말할 때 알바하러 뛰어다녀야 했던 청년들의 고통이 피눈물이다. 블

랙리스트로 전시장에서 쫓겨난 예술가의 한탄이 피눈물이다. 모진세월을 견디며 일제의 사과를 요구

한 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들이밀며 ‘끝났다’고 선언한 당신들을 향했던 분노가 피눈물이다. 

사드배치에 맞서 평화롭게 촛불을 들지만 마음에는 화가 한 가득한 성주와 김천주민들의 마음이 피눈

물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터전을 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절망이 피눈물이다. 

당신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우리는 당신의 얄팍한 피눈물 발언에 분노한다. 우리는 당신이 당

장 퇴진하고 구속되어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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